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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

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9개 대학교 394명 대학생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적 유대

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 둘째, 사회적 유대감이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

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주관적 안녕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완전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이중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사회적 유대감의 총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유대감,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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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들 수 있다. SNS는 개인이 자신의 프

로필을 갖추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결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이러한 연결

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 간 상호작용을 지

원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Boyd & Ellison, 2007).

SNS 이용률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에는 44.2%에 이르렀고(김윤화, 정용찬,

오윤석, 주재욱, 2016), SNS 이용자들의 70%

이상이 인맥관리나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SNS

를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DMC Media, 2015).

하지만 SNS는 현실의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

러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SNS 중독 경향

성이라는 표현을 제안하며, SNS의 과도한 사

용과 개인의 정신건강 및 적응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정소영, 김종남, 2014). 이 때 SNS

중독 경향성은 SNS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금단과 내성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우울, 의존,

강박,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

적 문제가 야기되며 개인의 일상생활과 적응

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로 정의된다(이정화,

김호영, 강정석, 2017).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선행연구들은 크게 불안정 애착, 기본 심리

적 욕구, 외로움 등의 관계 변인과 심리 내적

특성인 자기통제를 제안하였다(권여은, 2017;

박지수, 2017; Andangsari, Gumilar, & Godwin,

2013; Logue, 1995; Weiss, 1973). 먼저 관계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관계성

과 같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잘 만족되지 않

는 경우(Alt, 2015),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

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정 애착

의 경우(박지수 2017; 하태희 2016; Andangsari

et al., 2013)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이경탁, 노

미진, 권미옥, 이희욱, 2013; Kross et al., 2013),

SNS 중독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불안정 애착이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

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마

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외로움 또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인간의 중요

한 동기인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의 결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Baumeister와 Leary(1995)는 사회적 유

대감을 최소한의 지속적이고 긍정적이며 중요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보편적

추동(drive)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유대감을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이며 중요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주관적 인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를 개발하고

타당화 한 Lee, Draper와 Lee(2001)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감은 소속에 대한 내적 감각을 반

영하며 사회적 세계와 대인 관계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이는

Kohut, Goldberg와 Stepansky(1984)의 정의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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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것으로, Kohut 등(1984)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자기(self)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자 사회적 유대에 대한 내재화된 표상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유대감은 모든 사회적 세

계와 대인 관계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계적 도식을 반영하는 자기의 속성이

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01). 구체적으로

Baumeister와 Leary(1995)는 사회적 유대감을 상

대방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빈번하고 즐거

운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 설명하였

고, 사회적 유대감이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경향을 극복하도록 돕고, 사랑하는 사람과 의

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후속

행동들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

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감안해 볼 때, 사회적

유대감은 주로 양육자와 유아, 로맨틱 파트너

와의 관계를 다루는 애착과는 분명히 다른 개

념이고, 소속감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외로움

과도 다른 개념이며,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의 연구는 사회적

유대감이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크고, 더 나

아가 공중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

며, 사회적 유대감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으로 매우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다(Holt-Lunstad, Robles, & Sbarra,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관계 변인들(예, 애착, 외로

움, 사회적 지지)의 보다 근원적인 동기이자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을 선정

하여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

고자 한다.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또 다른 강력

한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를 제안하

였다. 자기통제는 주로 범죄 행위, 폭력성, 중

독 등 한 개인의 즉흥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

한 문제 행동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다. 자

기통제는 지연되지 않은 작은 결과보다 좀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

의되거나(Logue, 1995), 스스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결

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유

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 및 상황을 이해

하고 고려할 수 있는 심리적 성향으로 정의된

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국내 연구 중

하창순(2004)은 자기통제가 발달한 사람은 자

기 목적적이고, 생활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즐

거운 도전으로 전환함으로써 내적인 조화를

유지하고 자기표현에 있어 절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Logue(1995)는 인간이 스스

로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실패할 때 행동 중독

이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한

다고 주장하며 중독에 있어서의 자기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최근 자기통제는 개인

의 주요 문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게임, 스마

트폰, SNS 중독과 관련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권여은(2017)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SNS 중독 경향성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

기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영록(2013)

도 SNS 중독을 포함하는 인터넷 중독에 부모

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기통제를 예측하는 심리적 특성으

로 선행연구들은 관계적 측면의 변인들을 중

요하게 제안하였다. 그 중 부모와의 애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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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입증되어 왔다(이경님, 2000; 조화진,

최바올, 서영석, 2010; 홍영수, 오선영, 2010;

Hirschi, 1969). Hirschi(1969)는 부모-자녀 애착

으로 인해 자녀는 사랑, 존경, 애정 등 부모

에 대한 심리적 유대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심리적 유대를 더 갖게 되

어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의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자기통제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화진 등,

2010; Longshore, Chang, & Messina, 2005). 이는

또래관계 내에서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

방함으로써 또래 관계가 사회적 비교의 기준

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계 변인들(예, 애착, 외

로움, 사회적 지지)의 보다 근원적인 동기이

자 성격 특성인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제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대감이

위협받을 때, IQ수행은 낮아지고(Baumeister,

Twenge, & Nuss, 2002), 흡연 등의 건강을 위협

하는 행동 및 조기사망이 예측된다는(Cacioppo

& Patrick, 2008)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사회적 유대감과 인지적 활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복지를 위해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는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그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

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Diener

(1984)가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정의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측면의 정서적,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

다. 그는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부정

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만족

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의 특징

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유대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미 여러 선행 연

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 사회적 유대감은 관

계적 스키마로서,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타인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집단이나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낮은 경우 자존감의 저하, 불

안, 우울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Lee &

Robbins, 1998). 사회적 관계 경험이 성취 경험

에 비해 더 높은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구재선, 김의철,

2006), 안정적이고 만성적인 높은 수준의 소속

감을 경험하는 경우 많은 긍정정서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Yoon, Lee, & Goh, 2008)를

볼 때, 사회적 유대감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

감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또한 Ryan과 Deci

(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재적 가

치를 따를수록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가 더 잘 만족되므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주장한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인 관계성의 경우, 친화성과 공동체

의식 등의 사회적 유대감도 포함되는 개념이

므로 사회적 유대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

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 수

준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타인의 사회적 지원

은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생활 만족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반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유대

감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큰 것으로 입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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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Baumeister와 Leary(1995)는 소속감이

낮을수록 외로움, 불안, 분노, 시기심, 낮은 자

존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주장하

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대감 수준

이 낮을수록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시기

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전명임, 이희경, 2011). 또한 주관적 안

녕감과 자기통제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Frank(1988)는 감사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

는 욕구를 억제시킨다고 주장하였고, DeSteno,

Li, Dickens와 Lerner(2014)는 감사와 같은 긍정

정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인내심

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감사는 현재 순간에서 인생을 가치 있

게 평가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Lyubomirsky, 2007), 감사로 인해 삶에서 에너

지가 생기고 주의가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Emmons & McCullough, 2003). Isen과 Reeve

(2005)의 연구에서도 긍정정서를 유발한 집단

은 통제 집단에 비해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간

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고, 재미없는 과제

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사고를 하며 끝까지 책

임 있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긍정정서를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인과적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적 유대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주관

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세 변

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안

녕감은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Blaszczynski와 Nower(2002)은 사람들

이 중독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신

의 현재 삶에 불만족하고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Spada, Langston,

Nikčević과 Moneta(2008)는 불안과 우울 등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완화하거

나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

지만 중독의 여러 유형 중 SNS 중독 경향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SNS 중독 경향성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주관적 안녕감과 자

기통제의 관련성, 자기통제와 SNS 중독 경향

성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

향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유대

감,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를 선정하고, 이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제의 관계에서의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주관적 안녕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

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사회적 유

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

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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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감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

SNS

중독 경향성

그림 1. 가설모형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

감을 매개로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

감을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유대감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주관적 안녕감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

감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경향성에 영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대전에 소재한 9개 4년제 대학

에 재학 중인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그 중 남학생 151명(38.3%), 여학생

243명(61.7%)이고,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60(SD = 2.25)세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47명(37.3%), 2학년 92명(23.4%), 3학년 60명

(15.2%), 4학년 93명(23.6%), 미기재 2명(0.6%)

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175명

(44.4%), 이공계열 48명(12.2%), 사범계열 71명

(18.0%), 예체능계열 40명(10.2%), 의학계열 40

명(10.2%), 기타 20명(5.1%)이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00부가 수거되었고, 불성

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3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은 교수와 학생의 참

여 동의를 받아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고, 검

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 측정도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Robbins

(1995)가 개발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승인

척도(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를 Lee 등(2001)이 개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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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대감 척도(The Social Connectedness Scale-

Revise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사회적 유

대감은 ‘소속과 대인 관계적 친밀함을 유지하

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개념화되었

다. 긍정 문항(예: 나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

을 편안하게 느낀다) 10문항과 부정 문항(예:

나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기술

된 문항은 역산하였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어 평균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

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e 등

(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 척도는 외로

움, 사회적 회피, 사회적 고통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집합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Lee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2이고 전명임, 이희경(2011)의 연구

에서는 .9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

재선 (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COMOSWB은 총 3가지 하위요인

으로 삶의 만족도(3문항), 긍정정서(3문항), 부

정정서(3문항)을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personal;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relational;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족, 친구,

동료 등), 집단적(collective; 내가 속한 집단–학

교, 직장, 동우회 등)측면에서의 만족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최근

자신이 경험한 정서로 긍정적 정서경험(즐거

운, 행복한, 편안한)과 부정적 정서경험(짜증나

는, 부정적인, 무기력한)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

정되고, 주관적 안녕감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

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행복관련 척도들과 유의미하게 높은

관련성을, 행복과 변별되는 속성들과는 낮은

관련성을 보여 구인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하(2017)에서 내적일치도는 삶

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각각 .81, .81,

.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긍

정정서, 부정정서가 각각 .87, .90, .77로 나타

났다.

자기통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이 개발한 단

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조한익(2011)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단축형 자기통제척도는 1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통제의 구성개

념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Tangney 등, 2004).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

는 긍정 문항 5개와 부정 문항 8개의 총 13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

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나는 유혹을

잘 견디고 이긴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

을 거부 한다’ 등이다. Tangney 등(2004)의 연

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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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

과 김종남(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외로움 척도, 우울 척도와의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이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입

증되었다.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7

문항(‘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나의 일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몰입

및 내성 7문항(‘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부정정서의 회피 5문항(‘무

력감 또는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 SNS를 한

다’),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5문항(‘SNS를 하

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

는다’) 등 4개의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 연구의 내적일치

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정서의 회피 .81, 가상세계 지향

성 및 금단 .77, 전체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8, 몰입

및 내성 .60, 부정 정서의 회피 .87,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이 .84, 전체 .94인 것으로 나타

났다.

3. 문항꾸러미 제작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제는 여러 문항으로

각각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두 잠재 변인들에 대해 각

각 세 개의 문항꾸러미(item patcels)를 제작하

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인 별로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요인을 가정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의 절

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

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

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

적으로 할당하였다. 이 과정은 해당 잠재변

인에 대한 꾸러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를 분석하였고,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

의 절대값이 7 이하이면 정규분포가정을 충족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기술통

계 분석은 SPSS 20을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AMOS 2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SRMR 뿐 아니라 CFI, TLI, RMSEA를 확인하

였다.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265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측정변인과 잠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 간에는 부적상관, 사회적 유대감과 주

관적 안녕감, 자기통제력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모형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

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잠재변

수 간 상관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

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RMR =

.056, CFI = .96, TLI = .95, RMSEA = .069

(95% 신뢰구간 = .057-.081). 또한 사회적 유대

감의 세 꾸러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83-.85,

주관적 안녕감은 .51-.89, 자기통제력은 .77-.84,

SNS 중독 경향성은 .82-.89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1개

의 측정변인으로 7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구조모형검증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SRMR = .056, CFI = .96, TLI =

.95, RMSEA = .069(95% 신뢰구간 = .057-

.081). 표 2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기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자기통

제는 SNS 중독 경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SNS 중독 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

대감은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기통제는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

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통계적 추정치의 유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

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394)로부터 생

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

를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ɑ = .05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

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거쳐 자

기통제로 가는 경로에 해당되는 계수들의 신

뢰구간을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감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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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효과

사회적유대감 → 주관적안녕감 1.11*** 1.11***

사회적유대감 → 자기통제력 .06
.21**

(.09, .32)
.27**

사회적유대감 → SNS 중독 경향성 -.18
.02

(-.17, .20)
-.17*

주관적안녕감 → 자기통제력 .19*** .19**

주관적안녕감 → SNS중독 경향성 .15
-.11**

(-.20, -.04)
.05

자기통제력 → SNS 중독 경향성 -.57** -.57**

사회적유대감 → 주관적안녕감 →자기통제력 .06
.21**

(.09, .32)
.27**

사회적유대감 → 주관적안녕감(p1) → SNS중독경향성(p2)
.17

(-.02, .36)
.17

주관적안녕감 → 자기통제력 → SNS중독경향성 -.02
-.11**

(-.20, -.04)
.05

사회적유대감 → 자기통제력(p3) → SNS중독경향성(p4)
-.03

(-.13, .04)
-.03

사회적유대감 → 주관적안녕감 → 자기통제력 → SNS 중독경향성 -.18
.02

(-.17, .20)
-.17*

주. 표 2에서 제시된 계수들은 비표준화된 수치임.
*p < .05. **p < .01. ***p < .001.

표 2. 연구변인 간 직․간접효과 (N = 394)

째 가설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입

증되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서 자기통제

를 거쳐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를 확

인한 결과, 자기통제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네 번째 가설 ‘주

관적 안녕감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주관적 안녕감

과 자기통제를 거쳐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

는 경로에 해당되는 계수들의 신뢰구간을 확

인한 결과, 직접·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섯 번째 가설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입

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경로에서 총 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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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모형
**p < .01. ***p < .001.

한편, 부트스트랩 방법의 경우, 주관적 안녕

감과 자기통제의 두 매개 변인의 이중 매개효

과 외에 개별 매개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팬텀변인(P1, P2, P3, P4)을

설정하여 특정 경로의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유대감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거쳐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가설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에서 자기 통제를 거쳐

SNS 중독 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통제

의 경우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세 번째 가설 ‘사회적 유대

감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SNS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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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관적 안

녕감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인

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

결과가 이론 및 후속 연구에 지니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을 매

개로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에

서 유대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정 정서보다는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삶에 대한 만족감

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의 욕

구 만족을 지연시켜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

한 행동을 선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사

회적 유대감이 긍정 정서 및 삶의 만족과 높

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Yoon 등(2008)의 주

장,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는 Lee와 Robbins(1998), 전명임

과 이희경(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사회적 지원이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높인

다는 박영신 등(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

통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기본 심

리적 욕구가 만족될수록 자기 결정성이 높아

지고 자기 결정성이 높아질수록 자기실현에

이르게 된다는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도 기본 심리적 욕구에 속하는 관계

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유대감과 주관

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정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인내심을 증진시켜 자기통제를 높

인다는 DeSteno 등(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Isen과 Reeve(2005)의 실험 연구에서도 긍

정정서는 자기통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실험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정서

가 높고 부정적 정서는 낮은 집단이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도 높은 집단, 긍정

적 정서가 낮고 부정적 정서가 높은 집단보다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난 한선화와 현온강

(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사

회적 유대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애착 등의 관계적 변인과 자기통

제의 관련성을 제안하는 선행 연구들(조화진

등, 2010; Hirschi, 1969)과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애착의 근원적 동기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세계에 대한 유대감이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는 Hirschi(1969)의 주장과도 다른 결과가 도출

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

대감과 자기통제의 관계를 주관적 안녕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유대감

이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구체적인 변인 간 메커니즘이

규명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자기통제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근원적인 관계적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 긍

정 정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삶 속에서 향상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유대감은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안녕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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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잘 만족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관계 형성이 용이한 SN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서민영, 임은미, 2016;

Alt, 2015)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적 유대감

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SNS 중독 경향성이 높고 애착불안은 소외감

및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중독에 취약하게

한다는 선행연구(박지수, 2017; 이경탁 등,

2013; 하태희, 2016; Andngsari et al., 2013;

Kross et al., 2013; Weiss, 1973)와도 다소 일치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불안, 우울,

외로움과 같은 부정 정서와 SNS 이용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연구(Blaszczynski et al., 2002;

Spada et al., 2008)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함에 있어 불안정 애착과 외로움 등 관계

의 부정적 측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변인

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

려해 볼 때 사회적 유대감, 안정애착 등과 같

은 긍정적 관계 측면이 낮은 SNS 중독 경향성

을 예측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다소 무

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Shaw와

Gant(2002)는 외로움과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

와 SNS 사용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지만, 긍

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심리생리학적으로 몰입상태에 빠진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

상태와 SNS의 과도한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Lee 등(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

감과 집합적 자존감의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

었는데, 한 그룹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가를 의미하는 자존감과 사

회적 유대감이 서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

다. 고아라(2012)에 따르면 SNS 사용자가 자존

감이 높을수록 SNS에서 자신을 많이 노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이용자는 SNS에서 상호작

용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로써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할수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관계의 긍

정적 측면(예, 사회적 유대감, 원만한 대인관

계 등), 그 자체가 낮은 수준의 SNS 중독 경향

성을 예측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재검증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유대감, 자기통제, SNS 중독

경향성 간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유대감은 자

기통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통제는 SNS 중독 경

향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에서 SNS 중독 경향성

의 경로만 유의미한 것으로, 자기통제가 높아

질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권여은,

2017; 이영록, 2013)에서 제안되어 온 중독 및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자기통제 변인의 영향

력이 크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입증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통제와 SNS

중독 경향성 간 높은 관련성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여 충돌 조절 장애나 행동

중독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고(Logue, 1995),

자기 통제가 높을수록 정서·행동조절 능력이

높고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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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선행 연구 결과들(하창순, 2004)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통

제 간 직접적인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사회적

유대감은 아니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SNS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권

여은(2017)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주관적 안녕감은 SNS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통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주관적 안녕감과 SNS 중독 경향성 간 자

기통제의 완전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앞서

논의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높은 관련성이 입증되었고, 비록

주관적 안녕감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기통제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 긍정적

정서 등이 효율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한선화와 현온강(2006), DeSteno 등(2014), Frank

(1988), Isen과 Reeve(2005) 등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주관적 안녕감 수준

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기 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SNS 중독 경

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관적 안녕

감과 자기통제의 이중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 비록 ‘사회적 유대감-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의 경로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완전

매개 효과, ‘주관적 안녕감-자기통제-SNS 중

독 경향성’의 경로에서 자기통제의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

독 경향성의 직,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 경로의 총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록 직,

간접 효과 각각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

적 유대감이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제 변인과

함께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고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SNS 중독 경향성에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조절실

패 및 일상생활통제,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간 상관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SNS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통제척도, 그리고 전

체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후속 연구에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사회적 유

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 경로의 직, 간접 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유대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 변인과 함께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SNS는 관계에 있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계

적 부분의 취약성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사용되기도 하므로,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 간 관계에 관해 상이한 가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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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두 변인의 관계는 주관적 안녕감, 자기통

제의 제 3의 변인들에 의해 매개되기 보다는

제 3의 변인들의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매개효과보다는 사

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의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 및 임상 실제에 몇 가

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인 자기통제에

있어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중요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높

을수록 자기 통제 수준이 높고, 이로써 곧

SNS 중독 경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즉 삶을 평가하는 인지

적 측면인 높은 삶의 만족도, 빈번한 긍정정

서 경험, 최소한의 부적 정서 경험을 개인의

삶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이나 불안과 같

은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통제력

이 낮아져 주변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충동적

일 수 있어 문제해결 능력이나 과업수행 능력

이 낮게 나타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더 커

질 수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정서를 빈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유대

감이 직접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키고, 자기통제가

증진됨으로써 SNS 중독 경향성을 낮출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다

는 것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룹

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관련이 있다. 다양

한 사회적 활동과 긍정적 존중을 받을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와 빈번한 긍정적

감정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SNS 중독 경향성을 낮

추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사

회적 유대감 척도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화가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타당화가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유대

감 측정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직, 간접 관계가 본 연구

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유대감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유대

감과 자기통제가 매개변인으로서가 아닌 조절

변인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

회적 유대감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한다고 일관적으로 입증되

어 온 변인인 자기통제는 우리나라 청소년 시

기에 해당되는 연령에서 비교적 확고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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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후 삶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청소년의 SNS

중독 경향성이 심각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변

인 간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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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Mediating Role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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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control on the link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by analyzing responses from 394 college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elf-control was fully mediated by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SNS

addiction tendency was fully mediated by self-control.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control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However, the total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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